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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탄소저장고’ 국산목재 활용한 
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

  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, 지방자치단체, 

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, 목재친화도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효율적

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.

  이날 연수회에서는 국내·외 산불 피해목의 이용 사례 특강, 목재친화도

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 사례 등 그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문가 자문

을 통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 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

총 3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.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*은 국산목재

를 활용해 건축·주택·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, 목조건축 실연

사업**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 *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: 총10개소, 개소당 총 50억원/4년간/국비 50%

 ** 목조건축 실연사업 : 총24개소, 개소당 총 130억원/4년간/국비 50%
 

  국산목재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‘탄소저장고’로 철

강, 콘크리트 등 탄소배출 소재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감축 효과가 뛰어나

다.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목재는 스트레스, 천식 등을 감소시키

는 인체친화적 소재이다.

 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“목조건축은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

실현하고 국내 목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.”라

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,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산목재를 활용

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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